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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1)

권 복 순 

(대구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한국어 능력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280명의 베트남, 필리핀,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지는 영향관계에 있었다. 자아존중감

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스트레

스 간에 매개효과를 보였다. 본국송금은 직․간접적으로, 경제형편은 간접적으로만 문화적응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 향상과 한국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개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개발 

및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개발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1. 서 론

문화적응현상에 대한 연구의 동향이 문화적응을 집단수준의 변화로 보던 관점에서 개인수준의 변

화로 관점이 확대되면서 그레이브스(Graves, 1967)에 의해 심리적 문화적응이란 개념이 제시되었다

(Berry, Kim, Minde, and Mok, 1987 재인용). 문화적응유형을 제시한 베리(Berry, 1991, 1997)의 연구

*본 연구는 2007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년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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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화의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적응은 증진하였으나 심리적 적응은 감소한 반면, 분리의 경우에는 

심리적 적응이 사회문화적 적응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고 분석하여(Ward and Kennedy, 1994) 

문화적응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상을 보면, 많은 연구에서 가정폭력(김상임, 2004)과 부부갈등 및 

고부갈등(박정숙․박옥임․김진희, 2007; 김오남, 2006), 기대를 저버린 빈곤(최금해, 2005), 갈등, 혼

돈, 고립감(구차순, 2007) 등이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이민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사전 보유 

여부가 문화적응에 중요 영향 요인(Berry, Kim, Minde, and Mok, 1987)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이 우

리나라와 결혼상대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정보가 거의 없이 결혼 전후 입국하여 곧바로 한국의 결혼생

활을 시작한(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환경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충격과 스트레스의 정도

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실상은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자아존중감

의 위축은 물론 전반적인 적응능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Lazarus and Folkman, 1984, 김

정희 역, 1991)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스트레스상황의 대처능력은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능력과 이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에 영향을 받는

다(정진경․양계민, 2004; Hamama, Ronen, and Rabav, 2008). 새터민의 적응을 연구한 진미정․이

순형(2006)은 문화적응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문화의 선택적 수용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워드와 케네디(Ward and Kennedy, 1994)는 문화적응에 유용한 개인의 심리적 

자원은 가치관, 자아존중감, 언어적 능력 등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한국어 능력이 문화적응의 영향변인임을 밝힌 연구(나임순, 

2008; 최운선, 2007; 권복순․차보현, 2006; 김현주․전광희․이혜경, 1997)는 대단히 많다. 한국어 능

력은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술이므로(최운선, 2007)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

침이 없다. 그러나 이주민의 한국어 능력이 활용성 있는 수준이 되려면 긴 세월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한국어 능력이 다소 낮은 수준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적응의 영향요인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자원

인 자아존중감의 역할이다.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적응능력과 관련 있음은 다양하게 입증되었다. 예를 

들면, 새터민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소외감을 덜 경험하였다(진미정․이순형, 2006). 자아

존중감은 주부의 우울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가족의 건강성이 좋지 않을 때 그 설명

력이 두드러졌다(박정희․유영주, 2000). 특별히 실천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성장과정에서 겪은 부모

와의 애착관계문제보다도 현재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면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곽소현․김순

옥, 2007)는 점으로 이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적응서비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가족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영향변인이고(박정숙 외, 

2007), 결혼행복감에도 영향력이 있고(김연수, 2007),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자아존중감 수준도 결혼

만족도와 정적관련이 있었다(추현화․박옥임․김진희․박준섭, 2008). 이런 결과를 보면 결혼이주여

성의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김오남(2007)은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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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우울과 부적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나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국어 능력이 우울과 

관련이 있다면 우울의 설명변인인 자아존중감과도 어떤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가 대단히 희소하고 더구나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문화

적응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연구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이주자의 문화적 배경을 모두 아우르

는 이론이나 조사의 일관성이 없음이다(Ward and Kennedy, 1993). 이것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세부

적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외국의 척도로 측

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캐나다 이민자 부부의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예측변인에 차이가 있음(Ataca 

and Berry, 2002)을 보면, 이민자로서, 여성으로서 또 기혼자로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결혼

이주여성은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들과는 문화적응에 있어서 동질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

내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할 때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를 그대로, 혹은 부

분적으로 발췌하여 사용(김오남, 2006)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의 내용을 보다 더 실상에 근접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실상에 보다 근접한 내용으로 파악한 

다음,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자아존

중감이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부 사

회인구학적 특성과 한국어능력 및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인과관계도 파악하고자 한다. 

다문화사회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우리사회는 그동안 대체로 이주민의 신분안정과 관련된 사회

제도와 경제적 측면을 보강하는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연

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매개역할이 입증된다면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개별

적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서비스 계발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고찰

1) 문화적응 스트레스

(1) 문화적응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

는 변화”(Redfield, Linton, and  Herskovits, 1936, Berry, Kim, Minde, and Mok, 1987에서 재인용)로 

정의된다. 개념자체를 보면 접촉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

체로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며(Berry, 1990, 정진경․양계민, 

2004, 재인용), 대부분의 경우 소수인 이민자가 주류인 수용국민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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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응이란 원래 집단수준의 변화를 말하였으나, 차차 개인수준의 변화도 인정하게 되었고, 개인

수준의 변화는 심리적 문화적응이라 정의하였다(Graves, 1967; Ataca and Berry, 2002에서 재인용). 

베리(1997)는 문화적응을 문화접촉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포함한 개인

수준에서의 변화라고 하였고, 이것은 심리적 문화적응에 해당된다. 심리적 문화적응은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심리적 적응과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별(Searle and Ward, 1990)

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적응이란 용어를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한다(정진경․양계민, 2004).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으로는 문화접촉으로 인한 정서적, 인지적, 행

동적 측면에서 개인수준의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최근의 경향을 취하여 용어는 문화적응으로 사용하

고자 한다.  

(2)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여 적응과정에서 야기되는 일종의 스트레스이다

(McClurg, 2007).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그 결과로 생활의 여러 측면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말하자면, 

주거환경 및 주변환경, 음식, 경제, 언어, 사회제도, 대인관계 및 정서나 행동을 포함한 심리적 차원 등

(Berry, Kim, and Boski, 1987)에서 변화를 겪을 때 일어난다. 이런 변화는 실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민자의 모국에서의 생활과는 매우 다른 엄청난 질적, 양적 변화를 의미하며 개인에 따라서는 압도

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주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거리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일정 기간의 전체 스트레스의 총량(Lazarus and Folkman, 1984, 김정

희 역, 1991, 재인용)이라 말할 수 있다. 

(3)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측정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일상생활의 모든 사건의 스트레스총량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몇 가지 

범주의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요소는 연구자마다 약간씩 다르다. 예를 

들면, 불안, 우울, 정체감 혼란(Berry et al., 1987), 언어문제, 문화적 부적절함, 지각된 차별감

(Roytburd, 2005), 향수병, 불면증, 우울증, 감정 기복이 심함, 대인기피, 정체성 혼란, 자신감 소멸, 불

안감 증진, 간단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함(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등으로 표현한다. 구차순

(2007)은 결혼이주여성의 심층면접조사에서 이들의 고통의 핵심은 갈등과 혼돈 그리고 고립감인 것으

로 밝혔다. 베리(1991, 1997)는 문화적 정체감의 혼란이 문화적응스트레스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내용이지만, 대체로 개인차원의 심리적 속성 및 행동방식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드후와 아스라바디(Sandhu and Asrabadi, 1994)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스트레스적 사

건을 개인이 평가한 결과로 나타난 스트레스의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정진경․양계민, 2004). 이 도구

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미움, 두려움, 문화충격스트레스, 죄책감, 기타의 7개 하위 요소를 

가지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의 남녀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응답자의 출신국가는 아시아(43.75%), 라틴 아메리카(26.56%), 중동(17.19%), 유럽과 아프리카

(12.50%)이며, 결혼여부는 미상이었으나 미혼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유학생집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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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출신국가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Maynard-Reid, 2005)을 볼 때, 

연구대상자가 지닌 개별적 특성은 측정도구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생각된다. 

미국의 유학생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지표인 교육수

준, 언어의 능숙도, 수용국 문화에 대한 사전준비, 한시적 체류인지 종신체류인지의 여부(Berry et al., 

1987) 등에서 유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다른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유학생은 한시

적 체류가 전제되고 결혼이주여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종신체류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결혼

이주여성의 일부는 모국에 송금해야 하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감까지 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생활

의 주관심사가 교육인 유학생과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이밖에도 여러 측

면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은 여성 단독으로 우

리사회에 들어오게 된다. 여성 혼자서 완전히 낯선 나라의 남성과 그 나라의 문화 안에 산다는 것은 

북미대륙처럼 가족단위의 이민생활이나 한시적 체류가 전제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와는 그 문화적응

의 경험이 매우 다르기 마련이다(Ataca and Berry, 2002).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나 양상이 다른 이민자 집단과는 차이점이 많을 것이므로 이들의 문화적응스

트레스를 측정함에 있어서 이런 여건의 차이를 고려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문

화적응스트레스 측정은 이들의 고유한 경험이 반영된 도구를 써야할 것이다.  

산드후와 아스라바디(1994)의 도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 구성내용의 다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

조화되어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이 도구는 위에서 간단히 고찰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이 

지니는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척도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 좋다

(엄명용․조성우, 2005). 그러나 새로운 척도개발은 시간과 노력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산드후와 아스라바디(1994)의 척도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참여시킨 척도의 수정작업을 

거쳐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조사도구 부분에서 설명할 것이다.

2) 문화적응스트레스 평가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자원

워드와 케네디(1994)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적응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 양자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며, 개인의 심리적 자원으로는 가치관, 자아존중감, 인지 유형, 언어

적 능력(language ability)이 있고, 사회적 수준의 영향요인으로는 다른 문화집단과의 접촉의 양과 질, 

성별 및 인종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 문화적응집단의 사회적 위치, 수용국의 문화적 태도 등을 지적하

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의 심리적 자원으로서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

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수준의 영향요인으로는 본국송금, 자녀수, 결혼기간, 학력, 국적취

득, 경제적 형편을 설정하였다. 

(1) 한국어 능력

문화적응을 위한 “적절한 개입은 사회적 기술의 획득이며, 특정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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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심리적 적응을 촉진시키는데, 의사소통능력이 그 대표적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Gudykunst and 

Hanmmer, 1988, 정진경․양계민, 2004, 재인용). 여기서 의사소통능력이란 용어를 잠시 고찰할 필요

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한국어가 매우 서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다. 일례를 들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언어적 어려움이 이주초기 첫 1개월 시점(81.1%)보다 시간

이 지난 조사시점에는 32.8%로 낮아진(최운선, 2007)것을 보면 이들의 언어적 어려움은 의사소통의 

기술이나 유형 등의 하위범주의 영향을 고려하는 맥락적 의사소통보다는 단순히 한국어로 의사를 소

통하는 능력이 직접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타카와 베리(Ataca and Berry, 2002)는 미국이민자가 어떤 상황에서 영어로 충분히 그 상황에 

적합하게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스스로 평가한 정도를 언어적 능숙도(language 

proficiency)로 지칭하였다. 즉, 영어구사 능력인 것이다. 워드와 케네디(1994)가 사용한 ‘언어적 능력’

도 이와 같은 의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뜻하는 “한국

어 능력”이라고 사용한다. 

전 세계 23개국에서 유학하는 뉴질랜드 학생의 연구에서 개인의 언어적 능력은 사회문화적 적응에 

주요 영향변인임(Ward and kennedy, 1993)이 밝혀졌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한국어 능력이 문

화적응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관찰되었고(나임순, 2008; 권복순․차보현, 2006), 부부갈등과 

학대의 영향요인이었다(김오남, 2006).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어 능력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과 혼용되기도 하나, 자아존중감이 자아개념의 하위개념이다(최미례, 2000; 

이영자, 1995).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심이며(Rosenberg, 1979), 자

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자기평가적 태도를 말하며(Coopersmith, 1967),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최미례, 2000). 자아존중감의 개인차는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잘 나타나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사건을 거절하고 제한하므로 그 영향을 적게 받는다(Brown and Mankowski, 1993). 그러므로 

개인의 외적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평가도 자아존중감에 의한 자기평가 패턴과 유사한 유형을 보일 

것이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첫째,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존중과 수용 및 관심의 정도와 둘째,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 그리고 개인이 성취해온 객관적인 지위와 사회적 위치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Coopersmith, 1967). 또한 자기개념은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자아존중감은 보다 

더 가변적이라는(최미례, 2000)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의미 있는 

변인이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우울에(김오남, 2007), 결혼행복감에(김연수, 2007), 

가족갈등에(박정숙 외, 2007) 영향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이 현재의 가족과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

와 차별, 실패와 좌절, 낮은 사회적 지위는 이들이 과거에 지녔던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유동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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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문화적응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긍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결과

(정진경․양계민, 2004)와 함께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3)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 부여된 과업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념 혹은 믿음을 자기효능감이라 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게 된다(권중돈․김동배, 2005). 부모와 의사소통의 시간이 많고, 그 의

사소통에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오윤선, 2008). 이것은 

의사소통으로 부모-자녀간의 교류의 내용이 양호해지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졌고 그로인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한국어 능력이란 

남편과 가족과 이웃과 나아가 한국문화와 교류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서 한국어에 능숙할수록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기효능성이 높아지고, 그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존중

감이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에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을 독립변인으로, 문화

적응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이 관계를 살펴본다. 세 변인에 

대한 결혼기간, 한국국적 취득여부, 본국 송금액 정도, 주관적 경제형편, 교육수준, 자녀의 수 등의 사

회인구학적 특성별 차이도 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의 전체적 수준은 어

떠한가?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세 변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국어 능력 및 자아존중

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자아존중감은 한국어능력과 문화

적응스트레스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에 대한 가설 1은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

레스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2는 한국어 능력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은 자아

존중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는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분석할 경우 한

국어 능력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는 줄어들 것이다. 이 네 가지 가설이 모두 검증되면 자아존중

감이 매개변인으로서 검증되는 것이다(이윤로․유시순, 2009). 다섯째,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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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본 연구는 필리핀, 베트남, 조선족을 포

함한 중국출신 여성만 연구대상자로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은 지역별로 출신국의 분포

가 다른데 이들이 본 설문조사의 협조기관을 이용하는 주 인구집단이며, 이들의 출신국이 지속적으로 

인구규모가 큰 집단이기(설동훈 외, 2006; 통계청, 2008) 때문이다. 이렇게 선택된 표본은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이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다.   

자료수집은 대구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2곳, 결혼이주여성상담소 2곳, 종합사회복지관 2곳, 대

구근교의 중소도시 여성복지회관 1곳 등에서 기관이용자와 재가서비스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였다. 결

혼이주여성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성이 매우 낮으므로 비확률적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294부를 회수하여 검토한 결과 최종 유효 표본은 280명(95.2%)이었다. 조사기간은 2008년 10월 12

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자기기입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응답의 정확성과 신뢰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국어로 작

성된 설문지를 베트남어, 영어(필리핀 여성용), 중국어로 전문가의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각 언어권별

로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자국인을 조사요원으로 훈련하여 활용하였고, 진행과 관리는 각 기관

의 담당자가 도와주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25분에서 최대 50분 정도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구분 빈도(  % ) 구분  빈도(  % )

결혼 전

국가

 중국   65( 23.2) 한국국적

취득여부

 국적 취득   69( 24.9)

 필리핀   55( 19.6)  미취득  208( 75.1)

 베트남  160( 57.1)

자녀수

 없음   78( 28.1)

결혼

기간

 2년미만   89( 32.0)  1명  127( 45.7)

2년이상-5년미만  124( 44.6)  2명이상   73( 26.3)

 5년이상   65( 23.4)

교육정도

 초등학교   33( 11.9)

한국

거주기간

 2년미만  104( 37.5)  중학교  102( 36.7)

 2년이상-5년미만  108( 39.0)  고등학교   89( 32.0)

 5년이상   65( 23.5)  전문대졸이상   54( 19.4)

본국가족

송금

 전혀 송금하지 못함   57( 20.8)
경제적

형편

 어렵게 사는 편   60( 21.7)

 적은 금액 송금  206( 75.2)  보통  166( 60.1)

 넉넉한 금액 송금   11(  4.0)  잘사는 편   50( 18.1)

연령 29세 이하 /  172(63.5) 30 - 39세  /  68(25.1) 40세 이상 /   31(11.4)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80)

응답자들의 한국거주기간과 결혼기간의 분포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 결혼하면서 한국에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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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뚜렷하며, 결혼기간 2년~5년미만(44.6%)이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5년 미만이 76.6%로서 아

직 초기단계가 많다. 연령은 29세 이하(63.5%)가 가장 많고 30대(25.1%), 40세 이상(11.4%)의 순으

로 20대가 절반을 넘는, 매우 젊은 층임을 알 수 있다.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57.1%), 중국(23.2%), 

필리핀(19.6%)의 순이었다. 한국국적 취득자(24.9%)가 1/4정도이며, 교육정도는 중졸(36.7%), 고졸

(32.0%), 전문대졸이상(19.4%), 초졸(11.9%)의 순이다. 자녀 1명(45.7%)이 절반에 가깝고, 자녀없음

(28.1%), 자녀 2명(26.3%)의 순이다. 적은 금액 송금(75.2%)과 넉넉한 금액 송금(4.0%)을 합치면 대

부분 본국에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형편은 보통(60.1%)이 가장 많고, 어렵게 사는 

편(21.7%) 그리고 잘 사는 편(18.5%)의 순이다. 

3) 측정도구

(1) 한국어 능력

보건복지부(2005)에서 결혼이민자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한국어를 읽

고, 쓰고, 이해하고, 말하는 능력에 대한 각 1문항씩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식으로 채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

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8488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Coopersmith(1967)의 Self-Esteem Inventory(SEI)를 박애선(1993)이 번역

한 단축형(서울대학교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7: 77-78, 이하 원척도)을 본 연구대상자에게 적합하도

록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자신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25문항으로서 “모든 연

령층에서 사용가능하다”. 원척도에서 ‘나의 학교생활은 자랑스럽다’문항을 ‘나의 가정생활을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로 바꾸었다. 원척도는 ‘아니다’ 0점, ‘그렇다’ 1점의 채점방식이나,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였다.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7246로 나타났다. 

(3) 문화적응스트레스

①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의 문항 수정 

앞에 설명한 바 있는 산드후와 아스라바디(199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Scale: 

ASS) 측정도구는 6개 하위범주에 26문항과 어느 하위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10문항 합계 36문항

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이승종(1995)이 번역하여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로 명명한 바 있다.  

본 연구자는 산드후와 아스라바디(1994)가 척도를 개발할 때 사용한 방식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수정한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승종(1995)의 번역을 참고하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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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으로서 한국어에 능통한 한국 사회복지의 경력자의 조언을 받아 원문의 문항 내용을 한국어로 

명확히 하였다. 

다음, 베트남, 필리핀, 조선족, 일본 여성 10명(결혼기간 최저 2년, 최장 15년)과 개별 인터뷰를 하

여 이들이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경험을 추가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새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고 추가하여 다시 면접자들에게 확인하면서 

문항내용을 이들의 한국생활 실정과 보다 가깝게 다듬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항의 개

념적 차원이 동일하도록(김정희, 1995) 유의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37문항을 가지고 다문화가정지원

센터의 전문가 2인과 사회복지학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다시 수정, 보완하여 30문항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수정된 척도의 문항에서 산드후와 아스라바디(1994) 척도와 꼭 같은 문항은 6문항, 용

어만 부분적으로 수정한 문항은 5문항, 의미는 비슷하지만 표현을 수정한 문항은 14문항, 새로 추가한 

문항은 5문항으로 나타났다.  

척도개발의 이론에 의하면 문항수의 5배수에 해당하는 표본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야(엄명

용․조성우, 2005) 사회과학적 절차가 완료될 것이지만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집중되는 설문조사가 너

무 많아서 이 절차를 수행하고 다시 본 연구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척도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척도개발보다는 척도의 수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②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의 요인분석

척도의 측정변인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의 구조에 대한 가설이 미약한 경우에 사용하는” 탐색적 

요인분석(이윤로․유시순, 2009)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인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방법으로 총 30문항에 대해 스크리 도표

(scree plot)와 고유값(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직교회전방식(Varimax)에 의해 요인추출을 

시도한 결과, <표 2>와 같이 6개의 요인이 산출되었다. 

추출된 6개 요인의 합은 59.5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30개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40이상

의 수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요인별 내적일치도를 반영하는  Cronbach's α값은 총30문항은 .9164이었

으며, 하위영역별로 보면 요인 1이 .8480으로 가장 높은 반면 요인 4가 .7265로 가장 낮았다. 또한 30

개 변인의 communality는 모두 .5보다 크고 KMO 측도는 .894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확률 .000으로서 요인분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이윤로․유시순, 2009; 송지준, 2008; 이학식․임지훈, 2008). 

인용한 산드후와 아스라바디 척도의 문항내용이 다소 수정되었고, 하위요인 숫자가 달라졌으므로 

하위요인의 명칭을 새로 부여하였다. 요인 1(Cronbach's α=.8480)은 문화적 배경과 생활방식이 달라

서 차별 당한다는 내용에 관한 총 6개 문항을 “차별”로 명명하였으며, 30.02%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

인 2(Cronbach's α=.8296)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아직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관

한 총 10문항을 “향수 및 부적응”으로 명명하였으며, 9.76%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 3(Cronbach's α

=.7699)은 한국 사람을 꺼리게 되고 편견을 느껴 마음이 불안한 것 등에 관한 총 4개의 문항을 “불

안”으로 명명하였으며, 6.71%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 4(Cronbach's α=.7265)는 친정가족에 대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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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함과 결혼생활과 미래의 불투명함에 관련된 총 4개의 문항을 “후회”로 명명하였으며, 5.37%의 설명

력을 보였다. 요인 5(Cronbach's α=.7812)는 모국의 문화적 가치의 폄하에 관한 총 4개의 문항을 “분

노”로 명명하였으며, 4.16%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6(Cronbach's α=.7812)은 자신으로 인하여 자녀

가 받을 불이익에 대한 걱정에 관한 총 2개 문항을 “자녀염려”로 명명하였으며, 3.49%의 설명력을 보

였다. 

본 척도에서 요인 1인 차별은 그 설명력(30.02%)이 가장 높은 것으로서 결혼이주여성에게 나타나

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이라 하겠으며, 자녀염려는 설명력이 3.49%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이들에게는 주시해야 할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영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척도의 하

위요인에서 차별의 설명력이 가장 높고 두 번째가 향수 및 부적응으로 나타난 것은 인용한 척도와 마

찬가지 결과이다.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한 본 척도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ASS-MBIW)”로 명명하고자 한다. 응답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식으로 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이

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종 유효 표본으로 엄선된 280개의 자료를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Ver.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통계분석인 빈도분석을 하

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유형화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내적일치도를 파악하고, 자아

존중감과 한국어 능력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구하였으며, 변인들

의 영향력을 구하고 매개변인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로 사후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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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향수/ 

부적응
불안 후회 분노

자녀

염려
h
2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다.  .736  .081  .198  .202 .066  .154 .657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 같다.  .729  .046  .202  .058  .274  .126  .669

나의 의사표현 방식을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속상한다.  .656  .170  .066  .320  .048  .172  .598

주변사람들은 나에 대한 미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다.  .557  .041  .413  .312  .012 -.036  .582

나는 나의 생활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489  .184  .343  .237  .150 -.065  .469

결혼한 후 이곳의 생활방식이 달라서 나는 힘들다  .439  .192  .353  .411  .130  .046  .543

나는 나의 모국과 그 곳 사람들이 그립다.  .059  .663  -.073  .016  .338  .012  .563

나는 나의 모국의 전통과 관습이 그립다.  .049  .651  .050  .276  .193 -.039  .541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신경이 쓰인다.  .147  .646  .114 -.209  .028  .385  .644

나는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온 것이 슬프다.  .053  .599  -.100  .311  .018  .379  .612

나는 한국문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534  .558  .033 -.038  .064  .222  .652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028  .534  .084  .260  .407  -.068  .532

나는 모국의 생활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 슬픔을 느낀다.  .196  .481  .076  .471  -.153  .185  .554

모국 문화와 너무 다른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느낌  .414  .477  .211  .149  -.121  .244  .540

한국음식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168  .464  .430  .145  -.083  -.334  .568

나는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것이 슬프다.  -.119  .443  .438  .404  .147  .150  .609

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는 것을 꺼린다.  .157  .035  .757  .088  .068  .144  .631

나는 주변사람들이 두려워서 외출을 망설인다.  .143  .079  .717  .103  .065  .057  .553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418  -.100  .618  .013  .199  .065  .611

이곳 사람들은 나의 모국의 문화를 업신여긴다.  .420  .022  .452  .017  .412  -.130  .569

나는 친정가족에게 자주 안부를 전하지 못하고 방문도 못하여 
죄책감을 느낀다.     .075  .309  .064  .667  .222  -.012  .600

나는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가?” 하는 걱정을 자주 한다.  .420  -.010  .145  .647  .025  .038  .618

나는 나의 결혼생활수준이 친정부모의 기대에 어긋남에 대해 죄
책감을 느낀다.  .310  -.075  .339  .624  .047  .038  .605

나는 친정에 도움을 주지 못해 슬픔을 느낀다.  .262  .368  -.110  .496  .165  .242  .547

한국 사람들이 나의 모국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속이 
상한다.  .211  .136  .015  .084  .759  .146  .667

나는 나의 모국사람들이 이곳에서 열등하게 취급받는데 대하여 
분노를 느낀다.  -.085  .155  .031  .057  .728  .170  .594

한국 사람들은 나의 모국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다.  .288  .065  .404  .047  .621  .113  .651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내가 대접받아야 할 만큼 한국에
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309  .108  .432  .152  .560  .028  .632

내가 한국말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아이도 한국말(발음, 
단어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131  .106  .071  .070  .117  .791  .677

나의 아이가 외국인 엄마를 가졌다고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될까
봐 걱정이 된다.  .182  .160  .144  .078  .207  .661  .565

고유치(eigen value) 9.007 2.927 2.016 1.609 1.247 1.047 -

전체변량(%) 30.022 9.757 6.718 5.365 4.157 3.488 -

누적변량(%) 30.022 39.779 46.497 51.862 56.019 59.507 -

Cronbach's α값 .8480 .8296 .7699 .7265 .7812 .7812 -

<표 2>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요인분석 및 요인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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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결과 및 해석 

1)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의 수준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의 수준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총

합의 평균은 2.79/5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자녀염려(3.36)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향수 및 부

적응(3.21점), 분노(3.00점), 후회(2.69점), 차별(2.39점), 불안(2.0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

은 3.06/5점, 자아존중감은 3.39/5점이었다.

(1)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이 2.792로 보통정도인 것은 본 연구에 인용된 산드후와 아스라바디

(1994)의 척도에서 16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한 김오남(2006)의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전체 평균

이 2.728로 나타난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것은 본 연구자가 수정한 척도가 기능에 있어서 인

용된 척도와 크게 다름이 없음을 시사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본 수정된 척도가 결혼이주여성의 특유한 문화적응스

트레스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추가한 문항인 자녀염려가 가장 높

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받는 차별이다”(권미경, 2006: 162)라는 연구에서 보듯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서 오

는 스트레스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녀염려도 근본적으로는 차별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결혼

이주여성에게만 특유한 내용이다. 본 연구자는 인터뷰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과 자녀에게 관련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평가가 다를 것이란 가정을 도출하였는데, 응답자 중에 자

녀없음이 28.1%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염려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이 가정을 지지한다

고 본다.  

김오남(2006)의 연구에서 향수병(3.296)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향수 및 부

적응의 점수(3.207)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산드후와 아스라바디(1994)에도 두 번째로 높은 항목

이었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이 현재의 처지가 어려우니까 고향을 그리는 심정이 더 간절해지는(김오

남, 2007; 최금해, 2005; 권미경, 2006) 심리적 상태의 일면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척도요인분석에서 제 1요인인 차별의 평균(2.3857)이 5번째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최운

선(2007)이 이주생활의 어려움을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연구에서 9가지의 어려움 중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지적한 사례는 108명 중에 이주초기 첫 1개월 시점에는 단 1명, 조사시점에는 6명(3.3%)

으로 나타난 점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차별감이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는 차별 자체보다는 차별과 연관되어서 겪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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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건 즉, 자녀염려 그리고 향수 및 부적응이 더 민감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 

불안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문항수정을 위하여 인터뷰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모두 불안에 관련된 

문항을 부인하였던 사실을 반영한다. 이들은 미국유학생과는 달리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미국보

다는 한국이 치안의 측면에서 더 안정된 사회라는 점으로 이 점수의 의미가 타당함을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척도는 인용한 척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으

며, 하위요인 구성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응스트레스 내용의 실상을 잘 반영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3.064)의 수준은 같은 척도를 사용한 보건복지부(2005)의 조사결과(3.48)와 김오남

(2006)의 조사결과(3.085)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전국적 조사인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특정 지역 중심

으로 조사표본을 선택한 나머지 두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출신국이 한국어 능력과 관계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졸이상의 비율을 보면 김오남의 응답자(95.4%)가 본 연구의 응답자

(51.4%)보다 월등히 높았고, 전자의 응답자는 필리핀(66.7%)과 일본(22.4%)이 주를 이룬 반면 후자

의 경우 베트남(57.1%)이 가장 많고 필리핀(19.6%)이 가장 적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능력의 점수는 필리핀(3.52), 중국(3.03), 베트남(2.92) 순이며 이중 베트남이 

p<.001수준에서 제일 낮았다. 이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로 달

리 배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어 능력 중에서 말하기(2.93)의 점수가 가장 낮고 읽기(3.23)의 점수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언어능력 중에 말로 표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평균(3.3904)이 중간점수(3점)보다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매우 고무

적으로 생각한다. 누구나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국을 떠나 낯선 타국으로 이민갈 때는 그만큼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김오남(2006)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의 점수가 인터

뷰에서 관찰된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이들이 그만큼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결혼이주여성은 타국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각오와 근본적으로

는 자아존중감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한다. 이 덕분에 이들이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문화가정의 생활을 인내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새터민의 자아존중감이 중간값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자신은 크게 자랑할 것은 없어도 

남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에 유용하게 이바지할 수 있으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평가한다는 연구(진미정․이순형, 2006)결과에서 보듯이 문화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유용성을 확

인하게 된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지닌 자아존중감이라는 내부자원을 이끌어내어 활성화시키는 서비

스를 고안해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국어 및 전통문화교육 그리고 제도마련 등의 외부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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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치중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표 3>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의 수준 

M SD 최소값 최대값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  2.3857  .9871  1.00  5.00

 향수 및 부적응  3.2068  .7956  1.20  5.00

 불안  2.0152  .8990  1.00  5.00

 후회  2.6893  1.0412  1.00  5.00

 분노  2.9598  1.0060  1.00  5.00

 자녀염려  3.3536  1.2805  1.00  5.00

계  2.7915  .7029  1.27  4.80

자아존중감  3.3904  .4501  2.24  4.44 

한국어 능력1)  3.0634  .8353  1.00  5.00

 1)
 말하기(2.93), 이해하기(3.00), 쓰기(3.04), 읽기(3.28)

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표 4>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는 본국송금과 경제형편 요인에만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어 능력은 본국송금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렵게 사는 집단이 잘 사는 집단에 비해, 본국에 전혀 송금하지 않는 집단이 넉

넉한 금액으로 송금하는 집단에 비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또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집단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집단에서,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결혼기간이 2년미만인 집

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집단에서 한국어 능력수준이 각각 더 낮았다. 이 중에서 국적미취득, 

자녀없음, 결혼기간 2년미만의 집단은 대체로 적응 초기단계에 해당된다. 이 결과는 초기단계에서 한

국어 능력이 더 취약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국송금과 경제형편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경제적 이

유가 중요 이주동기(설동훈 외, 2006; 김오남, 2006; 권미경, 2006)라는 점과 결혼비용을 본국가족에

게 송금해야하는 형편인데(응답자의 79.2%가 송금) 비해서 배우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하여 이

들에게 경제형편은 민감한 사안인 것을 말해준다.

또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도 증가하였다(최운선, 2007)는 보고와 경제활동을 하

는 이주여성이 전업주부 이주여성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결과(나임순, 2008)와 본국송

금자금 마련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보다는 취업을 우선시 한다(대구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자료, 

2008)는 자료는 결혼이주여성이 본국송금과 경제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결

국 경제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지 않거나 송금을 잘 할 수 있으

면 한국생활에서 성공과 성취감이 높아질 것이고, 이런 정서가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

이며(Coopersmith, 1967; 최미례, 2000),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추게 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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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평균 S F/t값 평균 S F/t값 평균 S F/t값

국적
취득

 국적 취득 2.87 -
1.056

3.31 -
-1.713

3.41 -
4.003***

 국적 미취득 2.76 - 3.42 - 2.95 -

학력

 초등학교  
2.84 a

1.656

 3.34 a

.630

 2.87 a

6.478***
 중등학교  

2.87 a  3.36 a  2.89 a

 고등학교  
2.66 a  3.44 a  3.09 ab

 전문대졸이상  
2.84 a  3.40 a  3.46 b

자 녀
수

 무  
2.76 a

.812

 3.42 a

.815

 2.64 a

16.283*** 1명  
2.76 a  3.41 a  3.16 b

 2명이상  
2.88 a  3.33 a  3.34 b

결혼
기간

 2년미만  
2.73 a

.444

 3.47 a

2.153

 2.77 a

9.555*** 2년이상-5년미만  
2.81 a  3.37 a  3.14 b

 5년이상  
2.83 a  3.33 a  3.32 b

본국
가족
송금

전혀 송금하지 못함  
3.06 a

5.736**

 3.25 a

4.418*

 2.85 a

2.740 적은 금액 송금  
2.72 a  3.42 ab  3.11 a

 넉넉한 금액 송금  
2.62 a  3.58 b  3.30 a

경제
형편

 어렵게 사는 편  
3.01 b

4.479*

 3.15 a

12.866***

 2.93 a

3.495* 보통  
2.76 ab  3.44 b  3.04 ab

 잘사는 편  
2.63 a  3.52 b  3.33 b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p<.05  ***p<.001

3)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한국어 능력의 영향력

(1)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표 5>는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

이다. 전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6개 하위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높았다. 6개의 하위영역 중 차별에 

대한 영향력이 -.684로 가장 높았고, 그 설명력도 46.8%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후회(β=-.555, 

30.8%), 불안(β=.487, 23.7%), 향수 및 부적응(β=-.445, 19.8%), 분노(β=-.337, 11.4%), 자녀염려(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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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7.7%)의 순이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계
상수 187.115  7.296  25.646  .000 R=.651 R2=.424

수정된 R2=.421

F=204.247*** 자아존중감  -1.220  .085  -.651  -14.291  .000

차별
상수  44.841  1.968  22.784  .000 R=.684 R2=.468

수정된 R2=.466

F=244.817*** 자아존중감  -.360  .023  -.684  -15.647  .000

향수 및 

부적응

상수  58.736  3.247  18.090  .000 R=.445 R2=.198

수정된 R2=.195

F=68.648*** 자아존중감  -.315  .038  -.445  -8.285  .000

 불안
상수  21.249  1.431  14.845  .000 R=.487 R2=.237

수정된 R2=.234

F=86.377*** 자아존중감  -.156  .017  -.487  -9.294  .000

 후회
상수  28.171  1.579  17.845  .000 R=.555 R2=.308

수정된 R2=.306

F=123.811*** 자아존중감  -.205  .018  -.555  -11.127  .000

 분노
상수  22.052  1.727  12.772  .000 R=.337 R2=.114

수정된 R2=.110

F=35.603*** 자아존중감  -.120  .020  -.337  -5.967  .000

 

자녀염려

상수  12.066  1.121  10.762  .000 R=.278 R2=.077

수정된 R2=.074

F=23.247***   자아존중감  -.063  .013  -.278  -4.821  .000

*** p<.001

<표 5>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하위요인 차별에서 가장 높게, 그리고 하위요인 후회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들의 삶을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한국어로 의사소통함에 큰 문제가 없는 중국 조선족 여성이 남편, 시어머니, 동서로부터 소외와 

무시를 당하고 자녀의 질문에 말문이 막히면서 가족관계에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며(최금해, 2005), 

이런 현상은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도 거의 마찬가지(구차순, 2007; 권미경, 2006)이다. 이들이 사회에

서 차별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들에게는 유일한 정서적, 사회적 지지체계인 가족관계에서 차별을 당하

면 한국생활에 대한 후회감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

아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경험을 크게 지각하여(최미례, 2000) 문화적

응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의 이론에 잘 부합한다. 

덧붙여 주목할 점은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전체와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력 있게 나타난 

것은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중요한 심리적 자원(Ward and Kennedy, 

1994)이라는 연구전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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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한국어 능력의 영향력

<표 6>는 한국어 능력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이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계
상수  92.861  4.773  19.455  .000 R=.118 R2=.014

수정된 R2=.010

F=3.916* 한국어 능력  -.744  .376  -.118  -1.979  .049

향수 및 

부적응

상수  39.179  1.759  22.276  .000 R=.244 R2=.059

수정된 R2=.056

F=17.560*** 한국어 능력  -.580  .138  -.244  -4.190  .000

자녀염려
상수  1.291  .532  2.425  .016 R=.532 R2=.284

수정된 R2=.281

F=110.018*** 한국어 능력  -.064  .006  -.532  -10.489  .000

* p<05  ***p<.001 

<표 6>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한국어 능력의 영향력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해 향수 및 부적응과 자녀염려의 2개 하위영역에서

만 한국어 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문화적응스

트레스 수준은 높았으나 그 설명력은 1.4%로 자아존중감(42.4%)보다 매우 낮았다. 하위요인 자녀염

려에 대한 영향력은 -.532로 매우 높았으며 그 설명력은 28.4%이었다. 향수 및 부적응에 대한 영향력

은 -.244이었고 그 설명력은 5.9%이었다. 이는 어머니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 자녀교육에 나쁜 영향

을 줄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라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결과는 한국어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연구(나임순, 2008)의 결과와 언어적 능력은 문화적응이 잘된 상태의 외국인과 그렇지 못한 

외국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라는 연구결과(Berry, Kim and Boski, 1987)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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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인

독립변인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SE β t값 SE β t값 SE β t값 공차한계

 (상수)  4.773
 19.455

***
 2.536

30.978

***
 7.711

24.407

***

한국어능력  .376  -.118 -1.979*  .200  .150 2.535*  .291 -.020 -.444  .977

 자아존중감  .086 -.648
-14.042

***
 .977

통계량

R=.118 R2=.014

수정된 R2=.010 

F=3.916* 

R=.150 R2=.023 

수정된 R2=.019  

F=6.427*

R=.651 R2=.424

수정된 R2=.420 

F=101.927*** 

*p<.05  ***p<.001

<표 7>  매개변인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한국어 능력의 영향력이 β=-.118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이 증명되었

다. 한국어 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도가 β=.150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2가 검증되었다. 가

설 3과 가설 4를 증명하기 위해 독립변인 한국어 능력과 매개변인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넣어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β=-.648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

게 나타나 가설 3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β=-.0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을 넣기 전에는 β=-.118(p<05)이었는데, 

β=-.020으로 줄어들어 가설 4도 증명되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결과를 해석해 보면, 한국어 능력에서 문

화적응스트레스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020이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150 × -.648으로서 -.097이며, 인과적 효과는 -.117로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

었다.  

.150

-.020

-.648

<그림 1>  변인간의 인과계수

한국어 능력의 직접효과보다는 자아존중감이 매개한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한국어 능력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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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의 경로를 잘 설명하고 있다. 즉, 한국어 능력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아져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자아존중감

의 매개역할이 명확히 드러났다. 

5)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변인 간의 인과관계 분석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에 의한 경

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모델은 본국송금, 자녀수, 결혼기간, 학력, 국적취득, 경제적형편을 독립변인

로,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구성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차한계를 구한 결과 모두 0.3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의 수치가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되었다.  

<표 8>은 본 연구의 경로모델에 사용된 회귀분석결과이며, 이 회귀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인과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나타난 경로분석모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9>는 인과

모형에서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를 

더한 경로모델의 효과계수표이다.

<표 8>  매개변인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β t값 공차한계 β t값 공차
한계 β t값 공차

한계

 (상수) - 4.536*** -  - 11.759*** - -  
20.241*** -

본국송금 .130 2.204* .941 .148 2.472* .923  -.098  -2.000*  .902

 자녀수 .208 2.957** .662 -.111 -1.543 .641  .081  1.394  .635

 결혼기간 .072 .718 .326 .071 .701 .325  -.114  -1.403  .324

 학력 .133 2.048* .778 .071 1.082 .766  -.013  -.240  .762

 국적취득1)

(비취득) -.017 -.191 .398 .190 2.081* .398  -.063  -.851  .391

경제적형편 .069 1.162 .932 .250 4.174*** .928  -.005  -.108  .869

한국어능력 - - - .133 2.131* .856  -.019  -.372  .841

자아존중감 - - - - - -  -.630 -12.649***  .866

통계량
R=.380 R2=.144

수정된 R2=.124 F=7.327*** 

R=.366 R2=.134

수정된 R2=.111 F=5.748*** 

R=.666 R2=.444

수정된 R2=.427 F=25.869*** 

Durbin-

Watson
1.730 2.063 1.990

1) 국적비취득을 기준으로 하여 가변인 처리하였음(비취득=1, 취득=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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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송금

자녀수

학력

경제적형편

한국어 능력

국적취득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130.148

-.098

.208

.133

.190

.250

.133

-.630

<그림 2>  변인간의 인과계수

↙.925
 ↙.666

↙.931

*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만 화살표로 표시하였음.

<표 9>  효과계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본국송금 .130 .168 -.198

자녀수 .208 .028 -.017

학력 .133 .018 -.011

국적취득(비취득) .190 -.120

경제적형편 .250 -.158

한국어능력 - .133 -.084

자아존중감 - - -.630

<그림 2>와 <표 9>에 의하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독립변인인 본국송금, 자녀수, 학력, 국적취득, 경

제적형편 그리고 매개변인인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들은 문화적응스트

레스에 직접적으로, 혹은 한국어 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또는 직·간접적

으로 인과효과를 보였다.

이를 변인별로 보면 첫째,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았으며, 그 효과계수는 -.630으로서 가장 컸다. 둘째, 한국어 능력과 독립변인을 

포함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그림 1>과는 달리 한국어능력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계수는 -.084로 

낮았다. 즉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그로 인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매개변인임이 재증명되었다. 

셋째, 본국송금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098) 외에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매

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고 그 효과계수는 -.198로 자아존중감 다음 두 번째로 컸다. 즉 

본국에 넉넉한 금액을 송금한 이민여성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았고, 또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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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도 높아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말하자면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효능감을 고취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며(권중돈․김동배, 2005; 최미례, 2000), 

본국 가족에 대한 책임이행으로 인하여 가족을 떠난 죄책감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이는 자아존중감을 회복시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넷째, 자녀수와 학력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국

적취득과 경제적 형편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

록,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아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졌지만 그 효과계수는 -.017, -.011로 낮았다. 이는 결혼 후 2년이 경과하면 국적취득이 가능하지

만, 빈곤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이 오히려 사회복지측면에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현실(박선아, 

2008)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양호할수록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민여성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아 그로 인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였으며, 그 효과계수는 경

제적 형편은 -.158로 세 번째로 컸고, 국적취득은 -.120로 네 번째로 컸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인수준의 변화로 한정한 범위 안

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과 한국어 능력이 이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고자, 결혼이주여성 280명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연구를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가 수정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는 차별, 향수 및 부적응, 불안, 

후회, 분노, 자녀염려의 순으로 설명력을 지니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결혼이주여성의 실상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79/5점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자녀염려, 향수 및 부적응, 

분노, 후회, 차별, 불안의 순이었다. 자아존중감은 3.39/5점, 한국어 능력은 3.06/5점으로 각각 보통수

준이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는 본국송금과 주관적 경제형편이 각각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

감의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은 본국송금을 제외한 국적취득, 교육정도, 자녀수, 결혼기

간, 주관적 경제형편과 영향관계를 보였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하여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져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졌다. 

다섯째, 본국송금은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주관적 경제형편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만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자녀수와 학력은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간접

적으로 그리고 국적취득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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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실천적 함의를 지닌 결론

을 도출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국내에서 개발해야 한다. 문화적응은 접촉하는 

각 문화의 특성과 각 개인의 고유성이 모두 관련되는 매우 복합적인 차원의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모

든 이론은 보편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실천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적용성이 있고 나아가 이론

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실천현장과 잘 맞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

을 수 있는 외국의 척도”(엄명용․조성우, 2005)를 사용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매개효과는 개입전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잘 알려져있듯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여러 인구층과 대상문제에 대

하여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많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자아존중

감 향상프로그램은 언어적 표현능력이 수반될 때 개입효과가 더 크기(이무영․강기정, 2007)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언어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개입기법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언어적 표현이 덜 요구되면서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미술치료, 

표현예술치료(이정명․전미향․전태옥, 2007), 음악치료 등을 개인적 욕구와 특성에 맞춤형으로 제공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이주초기의 여성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

다.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은 이들의 강점을 유용한 자원으로 변환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들을 받아

들이는 우리 사회구성원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아무리 한 가족이 되어도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의무만 떠맡게 될 뿐, 완전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권미

경, 2006)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혈통주의, 가부장적 제도, 경제원리 중심의 외국인력 

유입 등의 사회질서를 극복하지 않는 한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자기 존중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문경희, 2006). 어머니의 이름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녀가 친구와 학교에서 소외되는 현실

은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위축시킨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개선이 병행되어야만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와 직장에서 성교육이 시행되어 성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듯이 학교, 직장, 

주민자치센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교육을 시급히 보급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를 

포용하는 인간학에 대한 철학적 전망제시, 다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자료와 교재 개발,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러한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어 능력수준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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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 구체화, 현실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이주국의 언어 획

득은 그 문화를 이해하고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이민자의 언어능력을 

사전검사하여 수준별로 다른 교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영어교육을 한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지원센

터는 주관부서에서 제공된 교재 하나에 의존하고 있고, 기타 다문화관련 사업기관은 교재가 없는 곳

도 많다. 

또한 유자격 한국어 강사가 모자라서 자원봉사자가 가르친다. 현재 “찾아가는 한국어 교사”제도가 

있어 한국어 교사가 가정에 파견되고 있으나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이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 알지만 육아나 취업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단 몇 명

이지만 전문강사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한 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강자가 월

등히 증가하였다(대구서구다문화지원센터, 2008)는 자료는 한국어교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때 한국

어 교육수강의 실질적 수요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경제적 요인이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결

혼이주여성의 취업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교육을 강화하고, 육아와 근로조건에 맞는 직종개

발 및 일자리창출 등 고용시장의 확대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복지실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가 수정한 “결혼이

주여성을 위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측정”도구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실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실용성을 보여주었다. 문화적응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 및 자아존중감의 한국어 능

력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매개역할을 증명하여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입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를 비롯한 결혼이주여성의 개별적 욕구와 특

성이 고려된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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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Korean Ability and Self-Esteem on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Vietnamese, Filipino, and Chinese Women in Daegu 

Kwon, Bok-So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Korean ability on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immigrant Asian women in Korea. It also 

attempts to find out whether self-esteem has any mediating effect between  

Korean ability and  acculturative stress. By using purposive sampling method, 

280 samples were collected among Vietnamese, Filipino, and Chinese women in 

Daegu from Oct. 12th to Nov. 3rd, 2008.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higher the score of self-esteem and that of Korean ability is, the lower the 

score of acculturative stress is respectively. It is proved that self-esteem has 

mediating effect between Korean ability and acculturative stress. Therefore it is 

emphasized that programs which can improve self-esteem should be provided to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especially to those who do not have sufficient 

Korean ability. Sending money to home country shows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nd subjective economic evaluation shows direct effects on acculturative 

stress scor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cculturative stress scale has been modified 

based on Sandhu and Asrabadi(1994), which turns out to be useful to measure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immigrant Asian women in Korea because 

it reflects their life circumstances quite well. 

Some practical implications of social work are suggested through discussion.

Key words: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Korean ability or languag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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